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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소재하는 미용관련대학 재학생 366명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학교생활스트레스가 하위영역 중 우울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대학생활적응과는 부적상관이 있었다.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에 적응도가 높
은 반면 우울은 낮았다. 자기효능감은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있었다. 둘째, 또래지
지와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가 적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인들의 영향력 중 학업적응의 영향은 학업문제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사회적 적응의 영향
은 또래지지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정서적 적응과 신체적 적응의 영향은 우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대학애착
의 영향은 교수문제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주제어 : 대학생활스트레스, 대학생활적응, 자기효능감, 우울, 사회적지지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investigate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against 366 college students from 
cosmetology-related departments in Busan and figure out the effects of the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First, in terms of ‘college life stress’,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with 
‘depression’ while a negative correlation was found wi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As ‘social support’ 
increased, ‘self-efficacy’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were high as well. However, ‘depression’ was low. On 
the contrary, ‘self-efficacy’ reveal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but a positive correlation with 
‘adaptation to college life’. Second, as peer support and professor support increased, and academic performance 
and value-related problems and depression decreased, ‘adaptation to college life’ was satisfying. Third, in terms 
of the effect of ‘adaptation to academic achievements’, ‘academic matters’ was the highest. In terms of the 
effect of social adaptation, ‘peer support’ was the highest. In terms of the effect of emotional and physical 
adaptations, ‘depression’ was the highest. In terms of the effect of attachment to college, ‘professor issues’ 
were the high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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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대학생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생활은 자아정체감을 형

성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진로를 탐색하

고 결정하여 직업세계로 이행하기를 요구받는 시기이다

[1]. 이 시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성숙과 적응은 대학생활

과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생들은 각종 스트

레스의 영향에 의하여 정신적 부조화와 정서적 갈등, 심

리적 부적응 상태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새로

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정서대신 전

반적인 대학생활의 불만족 혹은 부적응을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사회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2].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들이 학업적, 대인 관계적, 정

서적인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3].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을 하는 동안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건

강이나 사회적 측면의 여러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환경의 요구에 알맞은 대처 반

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적응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

다. 또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

은 취업스트레스인데 지금과 같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 의해 유발되는 취업스트레

스는 대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

니라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대인기피 등과 같은 반사회

적인 증상을 유발하고 있다[4].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지각은 우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며 우울은 정신적 

감기라 불릴 정도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경험이

다. 부정적인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모든 사

람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우울하게 되는 것은 아

니며, 여기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 대학생들의 우울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환경으로는 가장 빈번히 접촉하

는 부모와 또래, 학교환경이 대표적이다. 우울감은 자기 

자신이나 주위 환경을 매우 부정적으로 지각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은 대학생들의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

다[5]. 우울은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와도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을 말하며, 인간의 행

동에 영향을 미친다[6]. Chartrand, Camp 와 

McFadden[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더 좋은 직업

선택을 위해 학업수행에 적극적이며 학업적 동기 또한 

높다고 하였으며 장휘숙[8]은 자아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고 높은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감 

및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인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하여 완충자원으로 사회적 지지

와 같은 환경적 자원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정서

적 적응, 생활만족, 정신과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

수록 교사관계, 친구관계, 학교수업에서의 적응을 잘한다

고 하였다[9]. 또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개

인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준다. 스

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에게 

필요한 부족 자원을 보충해 주어 스트레스에 대한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하도록 함과 동시에 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10,11]. 사회적 지

지가 스트레스 인자가 갖는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를 줄이고 스트레스 발생을 중재하는 대응 자원이 되고, 

사회적, 심리적, 육체적 안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변

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지지가 잘 이루어진 대학생은 

개인의 일상생활과 진로발달, 진로성숙 전반에 걸쳐 긍

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안정감을 얻고 자신에 대한 정

체성도 찾을 수 있게 된다.

 미용 대학의 흐름은 전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습과 

이론 수업의 형태로 전문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한 방향이

다. 미용관련 대학생들은 가치관, 자기효능감 등의 내적 

요소와 취업과 관련하여 직업조건, 취업현장의 외적요소

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

용관련 대학생들의 대학 내에서 적응 문제를 지닌 대학

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을 파악하여 사회적 지지 속에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

감을 키워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미용현장에

서의 적응과 미용인으로서의 성장 지향적인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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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변인들(대학생활 스트레스, 대학생활 적응, 자기

효능감, 우울, 사회적지지)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

떠한가? 

2. 연구내용 및 방법론

2.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있는 미용관련 5개 대학 재학생

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생 400명을 표집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20일부터 6월 1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검사는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실시방법을 설명하고 직

접 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부하여 

388부가 수집되었으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기재누락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36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질문지 구성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기효능감 21문항, 대학생활 적응 24문항, 대학생활 스

트레스 50문항, 우울(K-BDI)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1 학교생활스트레스 측정도구

학교생활 척도는 전겸구ㆍ김교현ㆍ이준석[12]이 개발

하여 주현[13]이 수정ㆍ보안하여 사용한 대학생활 스트

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8가지 하위요인으로 학업문제

(7문항), 경제문제(7문항), 장래문제(7문항), 가치관 문제

(5문항), 이성문제( 6문항), 교수문제(6문항), 동성친구문

제(5문항), 가족문제(7문항)을 포함한 5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s' α = .946 이었으며, 하위요인

별로는 학업문제 .819, 경제문제 .903, 장래문제 .820, 가

치관문제 .830, 이성문제 .900, 교수문제 .897, 동성문제 

.907, 가족문제 .862, 가치관 문제 .830 이었다.

2.2.2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가 제작한 학생

적응도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이윤정이 수정ㆍ보안하고 주현

이 사용한 대학생활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역채점 14문항을 실시하여 학업적 적응(5문항), 사회적 

적응(5문항), 정서적 적응(5문항), 신체적 적응(4문항), 대

학에 대한 애착(5문항)에 대한 5개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자기효능감 척도는 개인의 일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기 위하여 김아영, 차정은[14]이 개발하여 김아영[15]

이 수정ㆍ보안하고 주현이 사용한 자기효능 척도는 세 

개 하위영역을 포함하며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척

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Cronbachs' α =.825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730, 자

기조절 .813, 과제난이도 .758로 나타났다.

2.2.4 우울 측정도구

우울 척도는 이민규 등이 도입한 한국판 Beck의 우울

척도(K-BDI)를 장미[16]가 연구에서 사용하였고 본 연

구에서도 이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울증상의 유무와 증상의 심각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자기보고형 척도로, 우

울증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증상 영역을 포함

하는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마다 0점에서 3

점으로 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898 이었다.

2.2.5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

사회적지지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Dubow와 

Ullman[17]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도구(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를 한미현이 수정·보안

하고 진효정[11]이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

성은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세 개의 하위요인으

로 각각 8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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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Variable Category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9 7.9

Time to 

Select 

Department

Middle School 85 23.2

Female 337 92.1 10th Grader 94 25.7

Year
Freshman 207 56.6 11th Grader 75 20.5

Sophomore 158 43.2 12th Grader 111 30.3

Department 

Decided

My Own 
Decision

256 69.9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Satisfied 299 81.7

Recommended 
by Others

110 30,1 Dissatisfied 67 18.3

High School 

General 212 57,9

Current Major

Hairdressing 149 40.7

Vocational 131 35.8 Skin 138 37.7

Others 23 6.2
Makeup 66 18.0

Others 13 3.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366

It is the sum of the difference in the frequency of missing values ​​due to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19.0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

고,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검정

(Crombach's α)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3.2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교생활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학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이성문제, 교수문제, 동성문제, 가

족문제는 우울과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나, 사회적지지

의 또래지지, 가족지지, 교수지지,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적응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낮으며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수자와 이은희[18]의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

며 김덕원[19]은 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중 가치관문

제, 장래문제, 학업문제를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다. 김진

희[20]는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과 높은 부

적 상관이 있으며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다고 하였다.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양혜선[21]은 대학생활 적응에서 

스트레스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처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분석결과는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

응과는 정적상관이 있었으나 우울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

다. 김경욱과 조윤희[22]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대

학생활적응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박진아

[23]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덜 우울하다고 하여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이지

선[2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중요

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하였는데 이는 높은 자기효능감은 

학습자들의 대학생활적응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 사회적 지지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만 자기 효능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

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기

효능감은 높으며, 대학생활에 적응도가 높은 반면 우울

은 낮음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분석결과는 우울과 부적상관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도는 높았다. 자기효능과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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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Academic Matters 1.00

2. Economic Matters .280** 1.00

3. Future Career .459
**

.267
**

1.00

4.Value Career .483
**

.402
**

.457
**

1.00

5.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Career 

.177** .321** .409** .386** 1.00

6. Professor Career .315** .375** .293** .489** .356** 1.00

7.Relationship with 
Peers .249

**
.319

**
.326

**
.433

**
.523

**
.516

**
1.00

8.Family Career .343
**

.524
**

.471
**

.517
**

.562
**

.478
**

.616
**

1.00

9. Peer Support -.240
**

-.145
**

-.256
**

-.315
**

-.352
**

-.326
**

-.564
**

-.354
**

1.00

10.Family Support -.123
*

-.242
**

-.225
**

.292
**

-.289
**

-.260
**

-.352
**

-.542
**

.453
**

1.00

11.Professor Support -.276
**

-.084 -.219
**

.255
**

-.120
*

-.379
**

-.129
*

-.137
**

.284
**

.228
**

1.00

12.Self-efficacy -.365** -.042 -.337** -.321** -.196** -.199** -.215** -.261** .338** .261** .312** 1.00

13.Depression .353** .270** .294** .391** .196** .276** .240** .290** -.268** -.166** -.250** -.306** 1.00

14.Adjustment to college -.536** -.209** -.367** -.505** -.185** -.357** -.258** -.351** .402** .186** .403** .413** -.544** 1.00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구들은 대부분 자기효능과 대학생활적응에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Ramos-Sanchez와 Nichols의 자기효능

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을 잘 한다고 한 결과와도 일

치한다[3]. 

또한 우울은 대학생활적응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senberg[25]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학업성취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자아존중감과 우울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사이에 높은 상

관이 있다고 하였다[26]. 민경수[27]는 낮은 효능감을 갖

는 사람의 경우, 쉽게 우울해지며 자신감이 높을수록 우

울척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대학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

응 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 있

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3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대학생활적응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을 파악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회귀분석에 앞서 변인들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r= .042~.524로 나타났으며, 변인들

의 오차항간의 독립성 검증을 위하여 Durbin-Watson 

test를 실시한 결과 1.906으로 나타난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분산팽창계수는 1.301~3.33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해결되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

레스 영역 중 학업문제(β=-.239), 가치관문제(β=-.163), 

이성문제(β=.122), 사회적지지 중 또래지지(β=.190), 교

수지지(β=.179), 그리고 우울(β=-.334)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

가 적을수록, 이성문제가 많을수록, 또래지지와 교수지지

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53.4%였

으며, 변인 중 우울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박진아[23]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과 

우울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낮

아진 자아존중감은 우울을 유발하며 우울 정도가 심할수

록 대학생들은 친구와의 사교를 꺼려하며 심리적, 행동

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는 변화된 대학생활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응

적 경험을 하게 되고[28]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어려

움을 겪기도 한다고 해석된다. 하주영[29]은 자아존중감, 



미용관련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638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2013 Nov; 11(11): 633-642

Variable B β

College

 Life Stress 

Academic Matters -3.630 -.239
**

Economic Matters   .712 .63

Future Career   .177  .012

Value Career -2.136 -.163
**

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Career
 1.515  .122*

Professor Career -.071 -.006

Relationship with Peers  1.312  .100

Family Career -3.345 -.236

Social

 Support

Peer Support  3.086  .190**

Family Support -1.384 -.105

Professor Support  2.725  .179***

Self-efficacy   .052 .040

Depression -.411 -.334***

Constant

F-value

R2

D-W Coefficient

VIF

78.616

 25.55
***

   .534

  1.906

1.301 ~ 3.33

<Table 3> Influential Variabl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가족기능,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

진다고 한 류미경․박경민․김정남[30]의 연구에 비추어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졸업할 때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

어진다면 효과적인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대학생활적응에 또래지지와 교수지지가 높은 비중

을 차지했는데 Patterso[31]은 부모, 교사,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나

타나 본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적

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지지 속에 소속감을 높여 

주는 학과활동과 또래집단을 강화시켜주는 소모임 활동

을 지지하는 관계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3.4 대학생활적응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레스 

영역 중 학업문제(β=-.417), 이성문제(β=.144), 그리고 우

울(β=-.137)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가 낮을수록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적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학업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3.4%였으며, 변인 

중 대학생활스트레스 영역 중 학업문제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이은희[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은 생활스트

레스 중 학업 문제와 장래 및 진로문제로 인한 생활스트

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어서 우울을 유도한다고 하였

고 최신아[6]는 학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

신감으로 자신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학업 스트레스에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

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의 학습의 기회로 이용할 수 

있는 스터디나 과외활동과 같은 그룹 활동을 통해 학업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레

스 영역 중 가치관문제(β=-.214), 교수문제(β=.196), 사회

적지지 중 또래지지(β=.414), 교수지지(β=.108), 그리고 

우울(β=-.154)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가치관문제가 낮을수록 또래지지와 교수지지가 

많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40.2%였으며, 변

인 중 사회적지지 영역 중 또래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높

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적응

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생들은 대학입학 후 늘

어난 대인관계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대인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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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Emotional 

Adaptation
Physical Adaptation

Attachment to 

College

B β B β B β B β B β

College

 Life 

Stress 

Academic Matters -.352 -.417
***

-.030 -.037 -.202 -.183
**

-.139 -.176
**

-.098 -.109

Economic Matters -.013 -.020  .007  .012  .094 -.113*  .058 .098  .040 .058

Future Career  .005  .006  .006  .008  .025 .024 -.024 -.032 -.009 -.010

Value  Career -.032 -.044 -.151 -.214
**

-.171 -.181
**

-.038 -.055 -.072 -.093

Relationship with 
Boy/Girl Friend Career  .100  .144

*
 .042 .063 .012 .013 .033 .051  .049 .066

Professor Career  .064  .090  .134  .196
**

-.021 -.023 -.058 -.087 -.164 -.216
**

Relationship with Peers  .087  .118 -.044 -.063  .141  -.149
*

-.041 -.061  .031 .039

Family Career -.069 -.088 -.054 -.071 -.313 -.310
***

-.013 -.018 -.130 -.154

Social 

Support 

Peer Support  .052  .056  .365 .414
***

 .058 .049 -.020 -.024  .069 .070

Family Support  .012  .017 -.011 -.016 -.192 -.200
**

-.006 -.009 -.052 -.065

Professor Support  .093  .110  .088  .108
*

 .045 .041 .039  .049  .222  .243

Self-efficacy  .009  .128
*

 .005  .065 -.004 -.042 -.002 -.024  .007  .090

Depression -.009 -.137
*

-.010 -.154
**

-.035 -.399
**

-.021 .339
***

-.010 -.144
**

Constant 2.588 1.691 5.202 3.909 3.123

F-value 11.974
***

15.887
***

14.473
***

7.059
***

14.652
***

Adjusted R2  .334 .402 .378 .215 .382

D-W Coefficient 1.855 2.081 2.075 1.806 1.679

VIF 1.323-3.236 1.337-3.273 1.336-3.253 1.332-3.256 1.342-3.442

[Table 4] Influential Variables on Sub-categories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성에 미분화된 특성을 보이고 교우관계에서 고립된 경우

가 많다. 친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가족의 영향력

도 중요하지만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그 안에서의 경험

을 통해 친구들과 공동의 커뮤니케이션망을 형성하게 하

여 외로움도 덜 느끼고[32] 자기효능감도 높은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다양한 소모임과 선배들과 교

수님들의 격려와 지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서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레

스 영역 중 학업문제(β=-.183), 경제문제(β=-.113), 가치

관문제(β=-.181), 동성문제(β=-.149), 가족문제(β=-.310), 

사회적지지 중 가족지지(β=-.200 ), 그리고 우울(β

=-.399)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 경제문제, 가치관문제, 동성문제, 가족문제가 

낮을수록 가족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정서적 적응을 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

의 설명력은 37.8%였으며, 변인 중 우울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많은 수의 학생들은 대학의 상담센터를 통해 스트레

스와 부적응을 호소(45%)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은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

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래와의 유대관계

에서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부모님의 관심과 대화를 

통해 가족기능을 향상시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

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신체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레

스 영역 중 학업문제(β=-.176), 그리고 우울(β=-.339)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문제

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1.5%였으며, 

변인 중 우울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다. 

주현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신체증상이 높

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낮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생활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신체증상을 더 경험하고 자신이 건강하지 않

다고 지각하여 자신감의 감소,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심리, 사회적 어려움과 신체적 증상들을 유발한다고 하

였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지며 우울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신체증상이 많아진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Bandura[33]는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며 그로 인

한 신체적 증상을 미리 파악하여 적응력이 높아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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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따라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학업스트

레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줄여주고 

자기효능이 잘 발휘되도록 하여 우울과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 부적응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대학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학생활스트레스 

영역 중 교수문제(β=-.216), 그리고 우울(β=-.144)이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문제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대학애착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8.2%였으며, 변인 중 대학

생활스트레스 영역 중 교수문제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Martin[34]은 교수 학생과의 관계는 유능성의 성취, 

자율성의 확립, 인생목표의 명료화, 통합성의 발달에 긍

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대학교에서 맺는 대인관계 중 

교수 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

요한 경험이라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교수의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36.8%, 교사(교수)과의 관계에서는 43.5%가 만

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의미 있는 요인이 되는데, 교사와의 긍적적인 관계 형

성 및 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생활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

는 것이 중요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려면 교수와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자신이 속한 학과에 대한 소

속감을 높여주고 교수의 지지 속에서 지속적인 조언과 

상담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자기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들(대학생

활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우울, 대학생활 적

응)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

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상관관계에서 학교생활스트레스가 높

을수록 우울이 높으며,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낮

으며 대학생활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대학생활에 적응

도가 높은 반면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으며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도는 

높았다. 

둘째, 변인들의 영향력에서 학업문제와 가치관문제가 

적을수록, 이성문제가 많을수록, 또래지지와 교수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에는 또래지지와 교

수지지가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셋째, 학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서 학업문제와 

이성친구가 적고, 우울이 낮을수록 학업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문제와 우울이 낮을수록 또래지

지와 교수지지가 많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문제, 경제문제, 가치관문제, 이성

문제, 가족문제가 낮고 가족지지가 많을수록, 우울이 낮

을수록, 정서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업문제가 낮고 우울이 낮을수록 사회적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문제가 낮을수록 우울이 낮

을수록 대학애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의 완충요인인 사회적 지지를 통

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변인

들을 고려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자기효능감을 증

진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 성격유형검

사, 홀랜드 검사 등 심리 검사를 통해 부모와 친구, 학교

의 적극적인 배려와 연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긍정적 동기 유발과 자기효능에 대

한 신념을 높여주고자 지도교수의 다양한 관심과 지지 

및 학교 내 전문 상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과 선후

배 및 동기 학생들 간의 동아리 활동, 멘토링 등의 프로

그램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재 미용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

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를 전체 미용관련대학

생들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질적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미용관련 대학생

들의 적응과 관련하여 정서적 측면만을 고려한 연구로는 

처음 시도되는 연구로 앞으로 미용 대학생들의 다양한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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